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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에 지, 아스팔트 가격인상 철회
고통분담 차원 내수 마진손실 수출로 만회 … 9월 인상 여부 재검토

SK에 지는 8월 아스팔트 공 가격 인상계획을 철회했다고 8월11일 발표했다.

SK에 지는 신 9월 아스팔트 공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SK에 지 계자는 “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국제 벙커C유 가격이 크게 올라 가격 인상요인이 있긴 하지

만, 최근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8

월 인상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”고 말했다.

SK에 지는 4월 이후 아스팔트 공 가격을 ㎏당 400원으로 계속 동결한 후 8월에 ㎏당 550원으로 인상하는 

방안을 추진했었다.

SK에 지는 내수공  가격동결로 인한 마진 손실은 수출을 통해 만회할 계획이다.

SK에 지는 국내 아스팔트 공 시장의 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.

아스팔트 공 가격은 매달 각 정유기업이 결정해 각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기업에 통보하고 있다.

한편, 아스팔트 콘크리트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아스콘공업 동조합연합회는 SK에 지 등 각 정유기업의 가

격인상 계획에 반발해 8월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려다가 각 정유기업이 가격인상을 철회

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하고 집회계획을 취소하는 등 양측간 갈등을 빚었다.

아스콘공업 동조합연합회 계자는 “9월 인상여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조달청과 이미 5월 연간 공 계약

을 맺은 상태여서 업계로서는 아스팔트의 추가 인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”며 “정유기업들이 불가피하

게 아스팔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 조달청의 납품단가도 더불어 올라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으로 

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< 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 재․재배포 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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